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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탐구

등한경쟁상 로떠오른중국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한 지 올해로 32주년을 맞는다. 중국인

들의‘반일감정’과 일본인의‘혐중감정’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관

계는다방면에서심화되고있다.  

중국에있는일본인상공회등민간조직이27개나되고일본에중

국의 재계단체가 59개나 진출해 있다는 것을 보면 중일관계의 양과

질을 가늠할 수 있다. 미∙일관계를 기축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일본

인들은 미∙중관계가 세계의 축이 되고 아시아에서 지도적 위치를

중국에빼앗길가능성을두려워한다. 

국내의중국환상은금물

그러나 이런 중∙일관계의 역학이 한국에 전략적 지렛 를 제공

한다고생각하는것은중 한오류일수있다. 최근증 하는한∙중

관계와 중국인들의 역사적 반일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이

중국에매우중요한 나라라고 믿는것은우리의 전략적사고를 흐리

게 할 뿐이다. 더구나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이용해 어

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일본 두 나라와의 관

계를악화시키고국제사회에서존경심을잃게할뿐이다.

한∙중∙일 삼국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관계다.

세나라는모두제조업을기반으로수출을국부창출의근간으로삼는

외지향적경제체제를운 하고있다. 따라서시장의개방과초국경

적 기업행위가축복이자저주일 수 있는 민감한 구조다. 이런 배경에

서최근일본기업과중국기업간의관계는눈길을끈다.

우선 언급하고 싶은 것이 중일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다. 중국을

표하는 전자제조기업 하이얼집단과 일본 상요전기의 제휴는 중일기

업협력의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케이스이다. 이것은 두 기업간의

시장과 기술의 교환에 그치지 않는 사활적 협력관계다. 즉 세계시장

에 출시할 제품군을 공동으로 편성해 고급품은 상요가, 저급품은 하

이얼이맡는다는전략이다. 이를위해기술, 노하우, 인맥등각종자

원을공유함은물론이다.  

상요와 하이얼의 케이스보다는 강도가 약하나 마쓰시타와 TCL은

가전제품의 공동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토시바와 미디어(美的)는

가전제품생산기술제휴를약속하고있다. 

중국투자에인색하지않는일본

이런사례들은일본기업들이중국을단순히싼노동력의원천이나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커버하는 기업가치 사슬을

구성하는데 중국을 중심적인 구성요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연구개발 등 기업가치를 중국에

투하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이런 기여없이 중국의 지도층이나

소비자의 신뢰와 존경을살수없다는 교훈을오랜경험끝에 체득한

것이다. 

일본기업들은 또한 중국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국제표준에 접근하

고 있으며 이제는 등한 경쟁상 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

하고 있다. 일본의 경 자를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본제조기업의경쟁상 로71%가중국기업, 41%가일본기업, 24%

가 만기업, 12%가 유럽기업, 그리고 11%가 한국기업을 꼽았다(복

수응답). 이 조사는 중국에서 한국기업을 경쟁상 로 의식하는 일본

기업인은 소수라는 이야기다. 이는 국내에서 인식하는 혹은 자화자

찬하고있는한국기업의이미지와매우다르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노키아, NEC 등 세계굴지의 기업들

이 R&D센터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금융회사들이 세계시장에서 중

국기업의 상장을 큰 비즈니스로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심미안은 교만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세 자의 한자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외형이 유사해 친 하다는 환상

은금물이다.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인도기업들이제시하는기회

들은중국이볼때너무매력적이기때문이다.  

CJK스트래티지는국내외정상급전문가들로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전략적이슈들에 한신속한

정보및분석등을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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